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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제조업자 징역 3년 구형
서울지법, 탈세방지 및 소비자 보호 위해 엄중처벌 … 20일 선고공판

검찰이 유사 석유제품 <세녹스>를 제조․판매한 혐의(석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

장 성정숙(50)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벌금 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프리플라이트 본부장 전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월4일 오후 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헌법재

판소도 석유사업법 2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고 탈세방지, 소비자 보호, 환경보호 등을 위해 유사 석유제

품 제조․판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세녹스는 특허품과 성분도 현저히 다르고 일본에서도 알코올 

연료를 사용치 못하도록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세녹스는 휘발유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이 적고 휘발유와 분명히 구분해 판매했으

며, 환경부 인허가 절차를 거친 세녹스 사업자에 대해 가짜 휘발유 단속을 위해 만든 석유사업법을 적용해 처

벌한다면 법이 잘못됐거나 법을 운용하는 정부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모 씨는 최후변론에서 “프리플라이트는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했고 법에 없는 부식성 검사까지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과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선고 공판은 11월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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